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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웃도어 신소재 박람회 9월5일 개막

섬유산업의 침체 속에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아웃도어제품 신소재가 한자리에 모인다.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9월5일부터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섬유소재 박람회인 <프리뷰 인 서울(PIS) 2012>를

개최한다고 8월7일 발표했다.

2012년 PIS는 국내 패션시장을 주도하며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지속하는 아웃도어제품의 첨단 신소재를

대거 선보일 예정이다.

스포츠의류 생산기업인 에스티원창은 피부친화적인 원단과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(Nylon)제품, 공기 투과도

가 뛰어난 수용성 폴리우레탄(Polyurethane) 등 다양한 기능성제품을 소개한다.

기능성 섬유 생산기업인 영풍필텍스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여름용 냉감소재 <콜드노어>와 새로 개발한 슈퍼

융합소재를, 신한산업은 일본의 고가 기능성 소재를 대체할 신소재 나일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.

특히, 스위스와 독일, 홍콩 등 10개국의 섬유 생산기업들도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국내외 패션기업들의 선택

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.

김동수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“아웃도어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스타일에 주목하는 모든 패션기

업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소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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